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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은 자녀에게 “넌 커서 무엇이 될래?”하는 질문을 종종 하곤 한다.  의사, 변호사, 대통령, 

과학자 등 선호 직종을 이야기 하면 즐거워하고 기피 직종을 이야기 하면 자녀들은 꿈도 없는 

아이로 내몰리는 것이 다반사다. 부모들은 심지어 자녀들에게 무엇이 되라는 암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강요까지도 하곤 한다. 미래에 무엇이 되라고 꿈을 심어주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가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진행은 학 습과 그 외의 생활 등에 대한 

성취동기를 줄어들게 할 뿐만 아니라, 혹여 그 꿈을 이뤘다고 해도 사회에 이바지하는 이로 성장해 

가기에는 부족함이 있게 마련이다. 

 왜, 슈바이처는 훌륭한 의사로 회자 되는가?  어떻게 그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청 했을까?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은 물론 나라와 더 나아가 세계 평 화와 복지, 

행복을 위해 대통령이 되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삶의 철학도 없 이 요행이나, 

하찮은 시험 요령, 처세술로 꿈꾸던 대통령의 직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결국 은 국민 모두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말 것이다.   

 어린 자녀들에게 위인전을 읽히면서도 글을 읽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위인전은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성공한 사람이 됐다 것을 중요하게 다룬 것이 아니라 평범했던 사람 중 

큰 뜻을 품고 묵묵히,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의 성공과 헌신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가문에는 가훈같이 내려오는 계명이 있다. “존경받는 부자로 

키우려면 애국심부터 가르쳐라.”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금융업으로 성공을 하여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지만 2 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치로 끌려가는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 스웨덴으로 망명의 길을 열어 주었다. 힘들게 모은 재산을 그 것도 금융업자가 자비를 털어 

면식도 없는 이를 도왔다는 것이 세계 평화를 지탱한 결과를 가져왔으니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면서도 대단한 일이 아니겠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위해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바탕으로 삶의 목표를 

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철학으로 무장한 삶이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흔들림 없이 참고 견딜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있다. 청소년들이 꿈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 부모세대 모두의 책무이다. 오늘 자녀들과 이야기를 해보자. 너의 (꿈)삶의 목표가 무어니? 세상에 

무엇을 이바지 하면서 살고 싶니? 그래, 너무 멋진 생각이다. 넌 반 드시 할 수 있을거야. 


